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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희 완
LEE HEE WAN
OPENING 2019.10.7(월) 15:00



전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심사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위원 역임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역임

•전북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역임

•전북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장 역임

현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회화제 초대작가

•전북미협 수채화분과 초대작가

•한국 수채화 원로작가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군산지회 회원

•개인전 12회

 ㅣ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장미동 1-67]    T.063)454-7870    F.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전시기획 : 배수정, 정의진, 고보연, 노영미, 전은지, 원봉연, 이상우, 이예지  

이희완 원로작가 초대전
INVITATION EXHIBITION OF LEEHEEWAN

시간의 순리에 따라 자연이 옷 갈아입듯 

근대 미술관도 계절 따라 새 옷을 입혀줄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이희완 화백은 오랜 시간 묵묵히 붓을 잡고 종이에 채색 옷을 입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지역의 교육자로써 몸담아온 시간들 속에서도 새로운 창작을 향한 속내를 

감출 수 없었고, 이 열정이 오늘도 화폭 앞에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삶에 얽힌 의미를 종이와 붓, 색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희완 화백의 그림은 회화가 아닌 거울 같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비춰내기도 하지만 거울이 되기 위한 뒷면의 불투명 반전이 있듯 

안과 밖의 다른 모습은 새로운 조화를 재현해 냅니다.

조용한 목소리, 그 고요한 이면에는 격동적인 선과 색이 요동칩니다. 

환갑 개인전을 앞두고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화가에게 시력은 음악가에게 청력과도 같은 것. 

이 일을 극복하며 삶의 절박함 앞에서 

그의 작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과 바꾼 그림들... 

그 결핍은 고요 속에서 불과 같이 쏟아내는 오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반전은 그의 외적 모습에서도 비춰집니다. 

교육자 시절, 만화 속 등장인물 ‘테리우스’ 별명을 얻을 정도의 

이국적인 외모와 달리 그의 성향과 사상은 뼛속 깊이 한국인입니다. 

1996년 집필된 ‘한국 무속도의 표현 연구’ 논문은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는 앞서간 세대의 당부라 여겨집니다. 

또한 군산에 머물며 그려낸 서민 삶의 터전과 지역의 경관 역시 

붓끝을 통해 재창조 됩니다. 

이희완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지역 시민과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이 

화폭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며 

전시를 위해 수고하신 작가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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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강 임 준

이 희 완


